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6. 5.(수) 총 3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상생발전과 

담 당 자
∙과장 이태훈, 사무관 손종익
∙☎ (044) 201-4491

보 도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18.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시설 개방현황(‘19년 5월 기준)은 임차기관 등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에서 대강당 및 회의실 등 업무시설 103개,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109개, 주차장 9,786면, 기숙사 등

기타시설 396개로 집계되었다.

< 혁신도시별 주요개방시설 현황 >
            지역별 주   요   개   방   시   설

부산 업무시설(대강당 등) 3개소, 체육시설(축구장 등) 3개소, 주차장 681면, 기타1
대구 업무시설(기숙사 등) 7개소, 체육시설(족구장 등) 11개소, 주차장 346면, 기타68

광주·전남 업무시설(강의실 등) 21개소, 체육시설(스쿼시장 등) 23개소, 주차장 1,607면, 기타143
울산 업무시설(대강당 등) 5개소, 체육시설(수영장 등) 14개소, 주차장 1,394면, 기타1
강원 업무시설(기숙사 등) 10개소, 체육시설(농구장 등) 6개소, 주차장 669면, 기타48
충북 업무시설(대강당 등) 7개소, 체육시설(야구장 등) 15개소, 주차장 883면, 기타1
전북 업무시설(강의실 등) 28개소, 체육시설(농구장 등) 16개소, 주차장 2,103면
경북 업무시설(대강당 등) 4개소, 체육시설(농구장 등) 9개소, 주차장 667면, 기타2
경남 업무시설(대강당 등) 3개소, 체육시설(족구장 등) 6개소, 주차장 838면, 기타4
제주 업무시설(강의실 등) 15개소, 체육시설(농구장 등) 6개소, 주차장 598면, 기타128

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업무․체육․편의시설 등 101개 기관 시설 개방…지역발전 상생협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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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별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축구장, 국립해양조사원

의 테니스장과 풋살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서관 등이 있고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축구장 및 족구장, 중앙교육연수원

등 4개 기관의 테니스장, 한국감정원의 농구장과 풋살장 등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대구교육청과 연계해 올해 5월부터 7월

까지 문성초등학교에 간이실외수영장 설치(1억 원)하여 학생 수영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에서 농구장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야구장 및 배드민턴장을, 한국KDN과 한국KPS는

족구장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울산혁신도시』에서도 한국석유공사의 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테니스장,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동서

발전의 풋살장이 개방되고 있다. 특히, ‘17. 11월에 한국석유공사가 

수영장을 시민에게 개방해 온 결과 연간 22만여명의 시민이 이용

하는 생활체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혁신도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장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테니스장과 실내체육관을 개방중이며,

   -『충북혁신도시』의 경우도 법무연수원 등 5개 기관에서 테니스장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축구장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풋살장을 개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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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배드민턴장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6개 기관에서 축구장을,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테니스장을 개방중이다.

   -『경북혁신도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축구장, 한국교통

안전공단 등 3개 기관에서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탁구장으로 사용해 오던 

시설에 주차장(100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수영장 복원공사(10억 원)를

통해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한 

몫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축구장과 도서관을, 한국  

남동발전에서 풋살장과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제주혁신도시』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농구장, 

국립기상과학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의 테니스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축구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 각종 동호인들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24서비스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 “앞으로도 공공기

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안시설 등의 특정시설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확대 개방”해 나감으로써,

○ “공공기관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과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

도시발전추진단 상생발전과 손종익사무관(☎ 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